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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여진이네 학교 도서관에서 ‘사람책 대출’을 시작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 
주는 사람책. 사서 선생님은 전교생이 모두 사람책이 돼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람책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서 선생님이 믿었던 여진이마저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한다. 그렇게 사람책 대출 계획은 처음부터 순조롭지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진이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의문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검은 표지 속에 몰래 숨어 있
던 일기의 주인을 추리하던 여진의 눈에 최근 절친 소영과 싸우고 외톨이가 된 수지가 들어온다. 

1호 사람책으로 대출되었다가 10분 만에 독자와 싸우고 뛰쳐나온 두식이, 둔해도 너무 둔한 성준이, 골
치 아픈 건 딱 질색인 미지, 마음이 약해서 탈인 여진이가 뭉쳐 일기장의 주인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비밀을 말하고 싶어 입이 달싹거리는 아이들의 일기 주인 찾기 작전은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한다. 

마침내 일기장의 주인을 찾고, 소영이와 수지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여진이와 친구들은 소영이와 수지를 다시 절친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활동 목표

1. 나만의 ‘사람책’을 만들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이해할 수 있다. 

3.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고정 관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해 보세요.

1.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이야기해 보세요.

2. 일기장은 도서관 어디에서 발견되었나요?

3. 두식이가 다시는 사람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여진이는 왜 일기장의 주인이 수지라고 생각했나요?

5.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 펼치기 나만의 ‘사람책’

*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1호 사람책 두식이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책을 만들고 싶어 했나요?

2. 나만의 사람책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누가 보면 좋을 책인지, 이 책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대출한다면 어떤 이야기

를 해 주고 싶은지 나의 ‘사람책’을 소개해 보세요.

숨기고 싶은 일기장

1. 소영이는 도서관 깊숙한 곳,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책 속에 일기장을 숨겨 

놨어요. 여러분도 숨기고 싶은 게 있나요? 숨긴다면 어디에 숨기고 싶나요?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2. 여진이가 소영이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은 누군가가 꼭꼭 숨겨둔 무언가를 발

견한 적이 있나요?

생각 마무리 내가 생각하는 나, 너가 생각하는 나

 

1. 여진이와 친구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소영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일기장의 주인이 당연히 



수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

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 내가 생각하는 나와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